
구라보의 의류소재 순수출 50억엔대 유지 

 

구라보는 일본에서 생산된 진즈(jeans), 캐주얼(casual) 의류(衣類)소재의 수

출중, 일본으로부터 수출된 소재를 해외에서 제품화하여 일본으로 다시 수입

되는 금액을 제외한 순(純)수출이, 2003년도에도 50억엔대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구라보는 2000년 시점의 캐주얼용 후염(後染, piece dyeing : 염색한 원사로 

제직하는 선염에 대응한 말)직물의 순수출은 23억엔이었는데, 2001년도에 프

로젝트팀(project team)을 조직하여, 일본에서 생산된 천의 수출을 촉진한 결과, 

2002년도에는 10억엔이 증가한 33억엔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한편 선염직물

의 하나인 데님(denim)의 수출액은 2000년 시점에서, 후염직물의 1/4 수준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미국에 진즈붐이 일어나면서 수출이 급증하였으며, 프로

젝트팀의 활동도 성과를 올려 2002년도에는 2000년도 수출실적의 4배가 되

는 25억엔으로 격증하였다. 

구라보는 당초에 후염직물과 데님을 합친 두 직물의 수출액을 2003년도에 

55억엔으로 목표를 세웠었는데, 이 목표는 2002년에 이미 초과 달성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로 가면 2003년도의 수출은 65억엔 정도로 추정하고 있었는데, 

뜻밖에 SARS의 확산으로 거래가 많이 끊기면서, 추정규모의 수출은 불가능

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초 계획하였던 목표액인 55억엔은 무난히 달성한 것

으로 보인다. ♣ 

 


